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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ㅤ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
구분석을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2개 기관, 서울에 소재한 3개 기관, 충청남도에 소재한 5개 기관,  충청북도에 소재한 9개 기
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글 링크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140명의 자료에서 불완전 응답 22부를 제외한 11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요양보
호사의 직무열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정
(+)의 영향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
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유의성 확인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 돌봄
의 주체가 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을 위한 직무열의 및 자아존중감 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실천·정책적 개입방안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키워드 : 요양보호사, 직무열의, 직무만족,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Abstract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effect of nursing 
caregivers' job enthusiasm on job satisfaction. For research analysis, 160 nursing caregivers' engaged in 2 
institutions located in Gyeonggi-do, 3 institutions located in Seoul, 5 institutions located in Chungcheongnam-do, 
and 9 institutions located in Chungcheongbuk-do were surveyed from April 1 to September 2022. Data were 
collected non-face-to-face using Google links until the 30th. From the collected data of 140 people, 118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22 incomplete responses. First, the effect of positive(+) effect 
on self-esteem of nursing care workers was confirmed.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caregivers' job 
enthusiasm had a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rd, in the effect of caregiver's job enthusiasm on job 
satisfaction, it was confirmed 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addition,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and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also confirmed.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suggests social welfare practices and policy interventions 
necessary to increase job enthusiasm and self-esteem for job satisfaction of nursing care workers, who are the 
main agents of caring for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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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의 사회구성원들은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
하고 있다. 이들은 정신적·육체적인 사회적 활동 참여를 
통해 경제적 보상과 자아실현의 기회, 그리고 사회통합에 
기여한다[1]. 사회활동 참여는 노동시장 참여가 가장 대
표적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사회의 
돌봄이 사회로 전가되는 시점에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요구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노인 돌봄도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노인 돌봄의 중추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호보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요양보호사는 돌봄 노동이라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직업군에 위치하고 있으나, 자아실현과 경제적 보상은 미
흡한 수준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감정노동의 수행은 
직무만족보다는 이직의 요인이 되고 있어[2] 요양보호사
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노인은 만성질환,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이 증가 
되는 시기이다. 이와 함께 의료비 과다 지출 및 부양 부담
을 증가시키고 있어[2] 사회적 돌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이 요구됨에 따라 정부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법적 토대 마련과 제도의 시행으로 요양보호
사라는 돌봄 노동의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의 근무환경이 열악하
여 처우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3]. 돌
봄 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법적 지위 및 노동권 
보장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4-5]이 돌봄 노동에 대한 직
무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직무
만족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직무만족 
증진은 근무환경 개선을 전제하는 처우 향상과 지속적인 
사회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향상
은 직무만족 결정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4] 노
인 돌봄 사회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높은 직무만족 보
장을 위한 근무환경 마련은 당연하다. 그러나 요양보호사
는 보호자, 돌봄 노인 등으로부터 ‘폭언, 신체적 폭행, 하
찮은 일자리 노동자’라는 등의 보이지 않는 폭력에 노출
되어[6-7]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을 조
장하게 된다. 

요양보호사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핵가족화의 현상

으로 인한 개인주의 문화 확산과 노인부양에 대한 탈가족
화로 인해[4] 노인 돌봄 사회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또한 노인 돌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경험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요구,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
여 돌봄서비스 질 향상의 의무를 갖는다[4-7]. 그러나 돌
봄노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는 낮은 법적 지위,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직무만족 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요양보
호사의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 증진을 위해 돌봄 노동의 
업적평가를 위한 급여인상, 초과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
당 지급, 생일파티 등의 사회복지적 개입을 시도하고 있
으나[8] 직무만족을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돌봄 노동에 대한 직무만족 증진을 위한 근무환경 향상과 
직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직무열의 전제가 필요하다.

직무열의는 노동을 수행하는 대상자가 감정적, 인지
적, 물리적으로 선호하는 자아를 표현할 때, 조직에서 직
무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정의한다[3]. 직무열의가 높
은 노동자는 높은 에너지와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고 전념하게 되고 높은 직무만족을 경험하게 된
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직무열의는 돌봄노동에 대한 열정
과 에너지를 형성하여 돌봄 노동 수행에 헌신적으로 전념
하도록 하며, 아울러 높은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9-10].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
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낮
은 수준의 직무열의를 갖게 된다. 경제적 보상과 사회활
동 참여보다 고단한 직업, 이직하고 싶은 직업 인식은 물
론 요양보호사로서 역할 기피와 이직을 고려하는 현상까
지 야기되어 낮은 직무만족을 느끼게 된다[2]. 감정노동
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긍정과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감정노
동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결정요인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 돌봄에 대한 직무열의를 증가시
키는 근무환경 조성은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에 대한 자
긍심 고취는 물론,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자아
존중감도 증가시키게 된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다. 요
양보호사도 예외는 아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돌봄 노인과 보호자 가족, 열악한 근
무환경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업무에 대한 어려
움을 경험한다. 돌봄에 대한 낮은 직무열의는 낮은 자아
존중감을 조장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돌봄 노동에 대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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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직무만족도 초래한다[11]. 즉, 요양보호사가 돌
봄에 있어 소극적인 직무열의를 수행하게 되면 자아존중
이 낮아지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
족을 감소시키는 직무만족을 초래한다. 선행연구에서 높
은 직무열의가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되어[12] 요양보호사의 자아존중감 증진도 필요하다. 따
라서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에 대한 자긍심 고양의 결정
요인이 되는 높은 직무열의 증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
에서 자아존중감 증진도 당연하다.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할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 
함께 증가된다[13].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은 자아존중감
도 증가시키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만
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되어[14] 요양보호사가 
경험하는 자아존중감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와 자아존중감 간
의 관계, 직무열의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 그리고 요양보
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
중감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본 연구의 목적 달
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
과를 나타내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연구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경기도 소재 2곳의 장기요양기

관, 서울 소재 3곳의 장기요양기관, 충청남도 소재 5곳의 
장기요양기관, 충청북도 소재 9곳의 장기요양기관에 종
사하는 요양보호사 160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1일부
터 9월 30일까지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료
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구글 링크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수집된 140명의 자료에서 불완
전 응답 22부를 제외한 11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Fig. 1. Proposed model

2.3 측정도구
2.3.1 직무열의
독립변수인 직무열의의 측정은 Schaufeli, et al(2004)

가 개발한 UWES(Utrecht Work Engagement Scale)의 
활력 6문항, 헌신 5문항, 몰입 5문항의 총 17문항을 남현
우[15]의 연구에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
리고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열의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직무열의 신
뢰도는 Chronbach’s α .653으로 나타났다. 

2.3.2 자아존중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6]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860으로 나타났다. 

2.3.3 직무만족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 측정은 Locke(1969)의 개념

을 나상필(2017)이 재구성하여 요양시설 종사자 직무만
족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척도를 이승협[17] 이 연구
에 사용한 8문항의 최종척도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그
리고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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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직무만족 신뢰도는 Chronbach’s α 
.854으로 나타났다. 

2.4 분석방법
측정 변인 간 영향력과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근무형
태의 명목변수는 더미변수 변환을 수행하였으며 자아존
중감의 부정문항(3,5,8,9,10)은 역코딩 변환 후 분석을 수
행하였다. 분석과정은 첫째, 요양보호사의 인구학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변인들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Person의 상관관
계 분석을 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영향력과 자아존중감
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8]가 제
안한 3단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1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 제2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
계, 제3단계는 독립변수돠 매개변수를 원인변수로 투입
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단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유의성 분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의 분석결과

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연구참여자의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1년 미만  

12명(10.2%), 1년 이상 2년 미만 27명(22.9%), 2년 이상 
3년 미만 14명(11.9%), 3년 이상 4년 미만 10명(8.5%), 4
년 이상 5년 미만 10명(8.5%), 기타 45명(38.1%)으로 나
타났다. 근무경력에서 기타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세 이상 50세 
미만 20명(16.9%), 50세 이상 60세 미만 65명(55.1%), 
60세 이상 70세 미만 31명(26.4%), 70세 이상 80세 미만 
2명(1.6%)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중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
설과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84명
(71.2%),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의 재가복지기
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34명(28.8%)으로 요양시설

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재가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요
양보호사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Classification N %

Personal
 history

  less than 1 year 12 10.2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2 years 27 22.9
More than 2 year and less than 3 years 14 11.9
More than 3 year and less than 4 years 10 8.5
More than 4 year and less than 5 years 10 8.5

Etc 45 38.1

Age

Over 40 and under 50 20 16.9
Over 50 and under 60 65 55.1
Over 60 and under 70 31 26.4
Over 70 and under 80 2 1.6

Type of 
work

nursing facility 84 71.2
home care 34 28.8

Education

elementary school graduation 3 2.5
middle school graduation 31 26.3
high school graduation 59 50.0
university Graduation 25 21.2

 Health
 status

not healthy 3 2.5
moderate 54 45.8
healthy 55 46.6

very healthy 6 5.1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N=118)

넷째, 연구참여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3
명(2.5%), 중학교 졸업 31명(26.3%), 고등학교 졸업 59명
(50.0%), 대학교 졸업 25명(21.2%)으로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참여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하지 
못함 3명(2.5%), 보통 54명(45.8%), 건강함 55명(46.6%), 
매우 건강함 6명(5.1%)으로 건강함이 가장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3.2 상관관계 분석
직무열의, 자아존중감, 직무만족 변인 간 관련성을 살

펴보기 위해 Pe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Table 
2과 같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는 자아존중감(.198,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① 1
② .198** 1
③ .325** .240** 1

**p<.01
① job enthusiasm ② self esteem, ③ job satisfaction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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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 직무만족(.325, p<.01) 변인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존중감 변인은 직무만족(.240 
p<.01)과 정(+)적인 관계로 확인되었다.

3.3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
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able 3과 같다. 

Model 1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인한 결과이다.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 과정에서 적극적인 직무열의는 자신을 가치 있
는 존재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근무경력(B= -.001, β=- 
.004), 연령(B= .003, β= .078)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B= -.105, β= -.180, 
p<.05)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B= .036, β= .119), 건강
상태(B= .005, β= .012) 변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직무열의(B= .085, β= .225, p< 
.05) 변인은 자아존중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Model 1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
치는 설명력은 11.4%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통제변수인 근무경력(B= .042, β= 
.134), 연령(B= -.015, β= -.162)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형태(B= 
-.419, β= -.319, p<.01), 교육수준(B= .124, β= .181, 
p<.05)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건강상태(B= .143, β= .152)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열
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정(+)영향으로 나타으며
(B= .180, β= .217, p<.001),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23.8%이다. 돌봄 노동에 대한 직무
열의가 높을수록 돌봄노동에 더 적극적이며 직무만족이 
높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Model 3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이
다. 분석결과, 통제변수에서 근무형태(B= .042, β= .134), 
연령(B= -.015, β= -.167)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무형태(B= -.402, β
=-.306, p<.01)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B= .118, β= .173), 

건강상태(B= .142, β= .151)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결과로 확인되었다.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B= .267, β= .301, p<.001) 정(+)의 
영향력으로 확인되었다. 직무열의 가 직무만족에 대한 설
명력은 약 24.3%로 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요양보호
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
감(B= .164, β= .073, p<.05) 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도 확인되
었다. 

Variable
Model 1
①→②

Model 2
①→③

Model 3
①, ②→③

B β B β B β
A -.001 -.004 .042 .134 .042 .134
B .003 .078 -.015 -.162 -.015 -.167
C -.105 -.180* -.419 -.319** -.402 -.306**
D .036 .119 .124 .181* .118 .173
E .005 .012 .143 .152 .142 .151
 ① .085 .225* .180 .217*** .267 .301***
② .164 .073*
F 2.373* 5.793*** 5.049***
R2 .114 .238 .243

Durbin
Watson 2.325 2.000 2.004

*p<.05, **p<.01, ***p<.001
① job enthusiasm ② self-esteem ③ job satisfaction
    A: personal history
    B: age
    C: type of work
    D: education
   E: health status

Table 3. Mediated effect                                (N=118)

이러한 결과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요
양보호사의 자아존중감도 증가되며 아울러 직무만족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또한, 단계적 회귀분석 수행 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
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수행하였다.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결과는 Sobel Test 
Statistic= 2.301, p<.01로 확인되었으며, Table 4와 같
다.

path Z P
①→②→③ 2.301 .005

**p<.01
① job enthusiasm   
② Self-esteem ③ job satisfaction

Table 4. Sobe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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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
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에 필요한 사회복지실천·정책적 개입방안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정(+)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행연구[9,12]와 일치
한 결과이다. 요양보호사의 돌봄에 대한 직무만족 증진을 
위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정
(+)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은 낮은 직무열의를 조장하여 업무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직무만족의 결정요인으로 보고된 선행연구[10,11,19]와 
유사한 결과이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직무열의는 높은 직
무만족으로 귀결되어 노인 돌봄 사회화의 성공열쇠로 예
측할 수 있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요양
보호사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직무열
의가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어 직무만족 수준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높은 직무열의는 직무
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하는 선행연구[10]와 
유사한 결과이다. 아울러 업무에 대한 직무열의 열정은 
자아존중감의 증가와 직무만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18-20] 확인되었다. 노인 돌봄 사회화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전제하
는[4-5] 자아존중감 증진도 요구됨을 유추할 수 있다.

이상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요양
보호사의 직무열의, 자아존중감, 직무만족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적 개입 및 실천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
다. 

첫째, 요양보호사의 직무열의 증진을 위한 요양보호사
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 돌봄 사회화는 피해갈 수 없는 현
실이다. 이에 요양시설에서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에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인정, 휴게시간 보장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돌봄 노동에 대한 
근로자성의 인정도 절실히 요구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허드렛일 돌봄노동자로 인식되고 있어 직무열의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요양보호사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요양교육
이 필요하다. 돌봄과정에서 요구하는 어르신과 의사소통 
방법, 원예, 미술, 요리 등의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
은 요양보호사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함께 돌봄 분야의 교
육 활성화를 전제하는 요양서비스 질 향상 제고로 귀결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아존중감 증가
를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지원도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지
위와 근로자성 보호가 필요하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낮은 
근로자성은 업무에 대한 직무만족보다 불만족을 초래하
여 돌봄노동시장 진입도 기피하는 현상도 초래되어 인력 
수급에 빨간 신호를 보내는 시사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돌봄의 빨간 신호는 돌봄 사회화 위협은 물론 사
회구성원들의 생산적인 활동을 저해하여 경제성장의 걸
림돌이 될 것이다. 노인 돌봄 사회화에 대한 성공적인 안
착이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 참여, 여가활동 참여, 가족 
내 돌봄부담 경감은 물론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노인 돌봄 사회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요양보호사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현
장에 대한 정책·실천적 함의을 제공하였다는 연구의 의의
를 갖는다. 그러나 서울 및 경기도와 충청남·북도에 소재
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전국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연구참여자로 구성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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